
중국과 일본 '진정한 이웃' 될 수 있나 

 

 

'일본비평' 최신호 '부상하는 중국과 일본' 특집  

 

(서울=연합뉴스) 황윤정 기자 = "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이웃관계를 

만들어오지 않았다. 경제적 관계를 아무리 심화시킨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본질

적으로 냉담한 관계이다."(고야스 노부쿠니 일본 오사카대 명예교수)  

 

"(중국은) 한동안 일본을 배우는 근대화의 '열등생'으로 동정을 받고 그 낙후성도 

일종의 '향수'처럼 취미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21세기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

기로 이번에는 '위협'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다."(류젠후이 전 베이징대 비교문학

연구소 부교수)  

 

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펴내는 반년간지 '일본비평' 최신호(제6호)는 특집 '부상하는 

중국과 일본'에서 중일 관계를 재조명했다.  

 

'일본비평' 편집자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"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

이, 그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중일 관계는 한반도의 명운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

영향을 미치는 요인"이라면서 "중일 관계는 그 단계마다 한반도의 삶에 큰 영향을 

미쳐왔다"고 지적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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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일본비평'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중일 

관계를 고찰한다.  

 

양일모 한림대 교수는 '사상을 찾아가는 여정 : 일본의 중국 인식과 중국학'에서 일

본 중국학의 사상적 계보를 추적하고, 류젠후이(劉建輝) 전 베이징대 비교문학연구

소 부교수는 '모멸, 취미, 그리고 동경에서 위협으로 : 근대 일본 지식인의 중국 표

상'에서 근대 이래 일본이 만들어온 중국 이미지를 분석한다.  

 

류 교수는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중국을 열등생으로 비하했다고 분석했다. 그러나 

류 교수는 일본의 중국상이 2차세계대전 후에는 속죄적, 동경적으로 변모한 데 이

어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위협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. 

 

고야스 노부쿠니 일본 오사카대 명예교수는 특집 시론 '일본 지식인과 중국 문

제'에서 19세기 이래 중국에 대한 일본 지식인들의 태도를 고찰한다.  

 

고야스 교수는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'문명론'에서 중국을 전제적이고 

미개한 이미지로 그려낸 이래 중일전쟁에 대한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

에 중일 관계가 '본질적인 이웃관계'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.  

 

마루카와 데쓰시 메이지대 교수는 '일본 매스미디어의 혐(嫌)중국과 중국의 민

주'에서 중국의 '민주'를 논할 때는 중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.  

 

이밖에 '대두하는 중국과 재일 중국인 커뮤니티의 변화'(손안석), '일본의 동아시아

공동체론과 중국 : 구상과 현실'(이철호), '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'(김규

판) 등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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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'밴드 한류'에 도전한다..2012서울소닉 내달 시작  

 

☞"민주 비리혐의 심사기준 더욱 엄격해야"(종합2보)  

 

☞<뉴타운사업 지방은> 곳곳서 '천덕꾸러기' 전락  

 

☞'하이킥! 짧은 다리…' 스페셜 방송  

 

☞與 총선후보자 이틀째 면접..도덕성 검증(종합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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